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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P-209]

수송 모델 자료를 활용한 CNN 기반 이산화탄소 플럭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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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순환 모델링에 있어서 지표면 이산화탄소 플럭스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전지구 순환 모델의 지표면 입력자료로 사용될 만한 
격자 규모를 대표하는 관측 기반의 추정도 쉽지 않고 모델링을 통한 추정 또한 관련 변수들의 불확실성으로 한계가 있다. 기존 수치모델
링을 활용한 top-down 방식의 지표면 플럭스 추정 기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지표면 이산화탄소 플럭스의 변화로 연
결하여 역추적하는데, 이 기법의 정확성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수송 모델의 수송 오차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줄여나가는가가 중요
한 연구 주제이다. 수치모델링의 불확실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추정 문제로서, 기존 수치모델링 기반의 추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
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귀납적 접근이 융합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간 복잡도 전지구 대기 순환 모델 SPEEDY(Molteni et al.2024)에 이산화탄소를 비활성 수송 기체로서의 3차원 예단 변수
로 추가하고 지표면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입력 강제로 받도록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버전의 SPEEDY 모델을 통해 다년간의 이산
화탄소 플럭스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를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를 통해 지표면 이산화탄소 플럭스를 추
정하는 CNN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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